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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독일 연방 미디어문화부, ‘문화, 새로운 시작’ 10억 유로 추가 지원

독일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는 문화부문 재활성화 계획인  

‘문화, 새로운 시작(NEUSTART KULTUR)’의 후속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약 1조 3,50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문화, 새로운 시작’

에는 총 20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가 지원됐고, 이는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의 연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화미디어부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장관은 “이번 1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은  

문화 현장에 보내는 희망과 격려의 신호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보적인 문화계 지원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뤼터스 장관은 추가 지원을  

통해 독일의 독특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계를 봉쇄조치에서  

구출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후속 프로그램은 문화 관련 협회와 문화기금이 개발한 약 6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 대상에는 영화관, 박물관, 극장, 음악,  

문학계가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투자와 디지털화를 위한  

기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문화, 새로운 시작(NEUSTART KULTUR)

(출처 : B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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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EU 연구에 따르면, 전체 문화창의산업은 관광이나  

자동차산업보다 높은 31%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는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는 –90%로 가장 큰 매출감소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은 “장기간의 봉쇄조치로 인한 문화공연의 정지 상태는 

많은 문화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하고, 연방의회와 정부가 예술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공동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독일연방 문화미디어부, 2021.2.4.)

연방내각, 문화예술이 포함된 ‘통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채택

지난 2월 3일, 독일연방내각은 문화부문이 포함된 ‘통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en Aktionsplan Integration)’ 선언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의 문화부문은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장관과 200여 명의 문화계 인사들이 개발했고, 이를 통해  

문화기관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이주민의 문화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그뤼터스 장관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선언문 채택을 통해 문화가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한 힘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아래의 핵심 연방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①  문화기관의 광범위한 프로젝트 참여, 위원회·직원·청중·프로그램·

사업파트너의 다양성 확대

②  2019년 프로이센 문화재단이 개원한 바스티안 하우스(Haus 

Bastian)의 ‘문화 교육 네트워크’와 ‘통합 2.0(Integration 2.0)’  

교육으로 통합 문제에 대한 운영 경험 교환

③  「문화 통합 2021 이니셔티브(Initiative Kulturelle Integration 2021)」 

일환으로 독일 문화위원회 보고서 준비

④  이주 박물관에 대한 문화미디어부의 예산 지원, 이주 관련 주제 강조

⑤ 교육과 자격의 다양성 확대, 연방 기금의 예산 지원
(출처: 독일 연방공보처 보도자료33 , 2021.2.3.)

영국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가상현실 공연,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신작 「드림」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 원작인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Royal Shakespear Company)의 「드림(Dream)」이 3월 12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상연된다. 본 공연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가상의 숲에  

모션 캡처 기술로 표현된 배우들이 출연한다. 또한 관객은 상연 도중  

50분간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을 통해 공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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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게임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에픽 게임즈 

(Epic Games)와 협력해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공연은 무료로 공개되나 상호작용 요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10파운드(약 15,000원)의 티켓을 구매해야 하고, 티켓은 1회당  

2천 개로 제한된다. 본 공연은 정부의 ‘미래 청중(Audience of the Future)’  

프로그램과 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제작됐다.
(출처: BBC, 2021.2.8.)

문화유산의 가치를 입증할 새로운 연구과제 착수

영국 문화부(DCMS)는 문화유산의 사회적 혜택을 평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문화유산은  

삶, 교육, 지역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기여하지만, 이를 측정할  

합의된 접근방식이 부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는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금전적 가치 측정이 어려운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지만, 다학제적 접근도 필요하다.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관련 연구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 혹은 민간 투자 의사결정시 

주요한 근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문화부 관련 기관들이 조사한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지역 갤러리에  

대한 방문객들의 가치 평가는 평균 5파운드(약 7,800원)라고 보고했고, 영국 

문화재 관리국(Historic England)은 지역 중심가의 역사적 특성을 가구당  

연평균 7.8 파운드(약 12,000원)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영화

협회(British Film Institute)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영국의 생활에 대한 

역사자료인 <브리튼 온 필름(Britain on Film)>은 월간 3파운드(약 4,700원)의 

가치로 평가됐다.
(출처: 영국 문화부, 2021.1.21.)

프랑스 장애인의 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서 출간

프랑스 문화부는 장애인의 무용, 음악, 연극 등 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문화와 장애–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실용 지침서를 출간했다. 본 지침서는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작됐으며,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관련 기관 및 관계자의  

협력 방안과 사례, 지자체의 지원·후원·협조 방안과 사례,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단계별 상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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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 관계자의 업무 분장과 역할: 기관장의 역할과 중요성, 

‘장애인 담당관’의 지정과 역할, 관련자 교육 

• 프로그램 홍보와 정보: 홍보와 정보 제공의 중요성, 홍보 대상  

타겟팅과 홍보 방안, 우수 홍보 사례 

• 사례별 가이드라인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사례별 가이드라인, 

교육 도구 소개(점자 자료, 시각·청각 보조 장치, 특수 악기 등)

• 유관 기관 정보와 참고문헌: 관련 지자체 부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정보와 각종 참고문헌 제공

 

  문화부는 「문화와 장애–예술 교육 접근성 향상」외에도 지난  

2007년부터 「문화와 장애 : 개관(2007)」, 「장애인의 공연예술 접근성 향상

(2008)」,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2010)」,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 향상(2017)」, 「장애인의 영화 분야 접근성 향상(2018)」 

등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 지침서를 발간해 왔다.
(출처: 프랑스 문화부, 2020.11.16.)

복합문화 공간인 퐁피두 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폐쇄

지난 1월25일, 문화부는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자 대표적  

복합문화 공간인 조르쥬 퐁피두 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Pompdidou)의 리모델링을 위해 2023년 말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센터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공사비용은 약 2억 유로(약 2,700억 원)가  

투입되고, 철제 파이프의 부식 문제 해결, 석면 제거, 에너지 효율 강화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보수 할 예정이다.

로즐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문화부 장관은 퐁피두 센터를  

개방한 채 7년간 보수 공사를 하거나 폐쇄한 채 3년간 보수 공사를 하는  

방안을 두고, 공사 기간 단축과 경비 절감을 위해 후자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벨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축제나 국제행사들이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영화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축제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일부 프로그램은 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의 오스카(OSCAR)라 불리는 ‘마그리뜨 뒤 시네마

(Magritte du Cinema)’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취소되고, 주최기관인 델보 아카데미(Académie 

Delvaux)와 중계방송국 RTBF(벨기에 프랑스어권 방송국)의 협력으로 대안적 

영화축제를 기획했다. RTBF 채널을 통해 벨기에 프랑스어 작품 시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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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하고, 영화 산업에 대한 팟캐스트 세미나를 개최하며, 영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필름 캡슐’, 벨기에 영화의 ‘비하인드 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RTBF는 온라인 플랫폼 ‘Belgorama’를 통해 벨기에의  

장·단편 영화, 드라마 시리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상예술 작품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문화부, 2021.1.26.)

2020년 취소된 문화행사 입장권의 이월과 환불

지난해 취소된 문화행사의 미사용 입장권과 바우처를 2021년  

문화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침이 발표됐다. 행사 주최 측은 2020년  

문화행사 입장권 소지자 중 2021년 행사에도 참석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제한된 기간 내 입장권 명의변경 가능 

②  주최 측이 운영하는 교환대(Exchange desk)를 활용해, 대기자에게  

자신의 입장권 재판매 가능

③  2020년에 이어 2021년 역시 취소되는 문화행사의 경우 입장권 환불
(출처 : Tomorrow Land Belgium, 2021.2.4.)

네덜란드어권 문화부의 문화예술 부문 지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는 디지털 컬렉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총 65만 유로(약 8억 8,000만 원)를 지원, 네덜란드어권 지역에 분포한  

박물관, 미술관, 연구기관 등에 평균 6만 유로(약 8,000만 원)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은 소장 중인 컬렉션을 디지털화하여 등록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할 뿐 아니라 정보 활용성, 검색 용이성 그리고 데이터  

공유 가능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문화부는 2021년 플랑드르에서 진행될 7개의 국제 아마추어  

예술 프로젝트에 13만 유로(1억 7,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법령에 의해 매년 지급되는 정기보조금으로 플랑드르  

아마추어 예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출처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 2021.1.13./2021.1.25.)

RTBF와 FEAS의 합작, 공연예술 레코딩 프로젝트

벨기에 프랑스어권방송국(RTBF)과 공연예술고용주연맹(FEAS)은  

공연장 폐쇄로 취소된 50여 개의 공연을 녹화해 RTBF 디지털 플랫폼인  

어비오(Auvio)에서 무료 공개하기 위한 레코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는 2020년 10월 말 이후 정체상태에 있는 문화부문을 위한 대안으로  

프랑스어권 문화부에서 약 110만 유로(약 14억 9,000만 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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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전 연령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춤, 연극,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문화 전파와 접근성 향상 외에도  

공연 예술 창작의 다양성을 입증하고, 예술가뿐만 아니라 녹화에 관계된  

기술자, 제작자, 감독 등 다양한 창작 직업군을 지원하고자 한다.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문화부, 2021.1.14.)

무형 문화유산 보호와 지원 정책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는 무형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2021년 장인정신 계승과 기술 전수를 위한 예산으로 약 62만 유로(약 8억 

4,000만 원)를 책정했다. 이를 통해 마스터 견습 과정을 조직해 장인과  

견습생이 함께 보조금을 신청해 장기간 집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지식 이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인정신 계승에는 공예분야뿐만 아니라 응용 예술, 공연 예술, 전통 음악,  

악기 제작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에 존재하는  

전통사냥나팔 연주가 18개월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벨기에 내 베네룩스사냥나팔연합에 속한 그룹은  

총 23개로, 프랑스어권에 14그룹, 네덜란드어권에 9개의 그룹이 있다.  

이번 정책은 젊은 수련생들을 위한 교육, 국제 음악 경연 대회, 작곡 위원회  

등에 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관련  

예술가들에게는 격려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는 플랑드르 무형문화 유산목록에  

지역 공동체의 주요한 행사인 신트-레나르츠(Sint-Lenaarts) 지역의  

‘레오나르두스(Leonardus) 행렬’과 룬하우트(Loenhout) 지역의 ‘퀴리누스

(Quirinus) 행렬’ 그리고 해안마을 고유의 전통인 ‘해변 꽃 판매’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무형유산 보호에 영감을 주는 사례로 8개의  

관행을 선정했는데, 해당 사례들은 타인과 유산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북돋기 위한 의식적 행위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무형 문화유산 관련 정부의 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연례행사와 문화 활동이 취소되자 지역적 관습과 전통의 단절을  

우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형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공인함으로써 각 무형 문화유산 단체에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적  

참가자에게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 2020.10.12./2020.12.17./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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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문화예술 관련 기업 특별 보조금 지원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anada, ISED) 메리 응(Mary Ng)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위기에 놓인 사업체를 위한 재정 지원(Highly Affected Sectors Credit 

Availability Program)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관광, 여행, 호텔, 요식업,  

예술, 축제 부문 등을 포함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캐나다

문화예술 회복을 위한 준비

지난 1월 12일,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된 예술가를  

지원하고자 뉴욕의 문화예술 회복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정책인 ‘뉴욕 예술  

부흥(New York Arts Revival)’을 발표했다. 본 프로그램은 2월 20일부

터 ‘NYPopsUp’이라는 명칭으로 9월 초까지 지속되며 에이미 슈머(Amy 

Schumer), 크리스 록(Chris Rock), 르네 플레밍(Renée Fleming), 휴 잭맨

(Hugh Jackman) 등 150명 이상의 유명인들과 1천 여 개의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300여 개의 실내외 팝업 공연을 뉴욕 주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허드슨 강에 위치한 리틀 아일랜드 신규 개장 행사(6월), 올해로 20주년을  

기념하는 트라이베카 영화제 등도 본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북미 최대의 공연예술 컨퍼런스인 APAP(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에 참석한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앤서니 파우치(Anthony Stephen Fauci) 소장은 백신 가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기청정과 환기시스템 등 공연장 내 방역 여건이  

잘 갖추어질 경우, 올해 가을에는 관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객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NY times, 2021.1.9./2021.2.8./2021.1.12.)

L.A. 중소 비영리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L.A. 전역의 중소 비영리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3,850만 달러 

(약 440억 원)의 L.A.예술복구기금(L.A. Arts Recovery Fund)이 설립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시 취소, 직원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연명하고 있는 문화 단체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 게티 신탁(J. Paul Getty Trust)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이 기금을 관리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연간 운영 예산이 1,000만 달러(약 114억 원) 미만인  

예술 단체들은 봄부터 프로그램이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LA times, 2021.2.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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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이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개발은행 

(Bank of Development of Canada)을 통해 2천 5백 캐나다 달러(약 220만 원) 

에서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약 9억 원)까지 연간 4%의 금리로 지원하고,  

체인형 호텔과 식당은 최대 625만 캐나다 달러(약 56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재정 지원은 10년 상환이 조건이며 각 사업체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출처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2021.1.26.)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 지역사회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가문화서비스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악기, 앙상블 교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제공하고 음악적 소양을 향상시켜 향후 콘서트 관객으로 

양성하고자 매년 8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악기훈련계획(Instrumental Music Training Scheme)은 6세~23세  

청소년 대상의 악기 수업으로 매년 4,500명이 800개 수업을 통해 30개 이상의  

동서양 악기를 배운다. 악기 종류나 수준에 따라 2,156 홍콩 달러(약 31만 원)

에서 4,312 홍콩 달러(약 63만 원)의 수업료가 있으나, 수업료 감면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웃리치 코스(Outreach Interest Class Programme)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음악 훈련을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매년 1월과 7월에 모집하고, 동서양 악기 연주와 다양한 음악 관련 주제에  

대한 그룹 레슨을 수행한다. 

  앙상블 교육(Band, Choir and Orchestra Training)은 음악사무처에서 

진행하는 음악교육 중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현재 20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을 운영하며 총 1,300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다. 유니폼과  

개인 악기(대형 악기 제외), 악보 등은 단원이 직접 구매해야 하나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4월에 모집해 5월에 심사하고, 9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5월에 종료된다. 참가자에게는 매주 정규 리허설과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출처 :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

중국

홍콩 해외 레지던지 예술가 지원 제도

해외 레지던시 예술가 지원 제도(Artists Residency Abroad Funding 

Scheme)는 해외 경험 기반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홍콩화랑협회(the Hong Kong Art Gallery Association)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해외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선정된 홍콩 국적 예술가이며,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작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1인당 최대 1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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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달러(약 220만 원)를 지원하며, 레지던시 시작 전 합격이 확정되면  

사전 지급도 가능하다. 합격자는 반드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종료 후 제작된  

작품을 발표해야 한다.
(출처 : 홍콩화랑협회)

중국공연산업협회, 연예인 자율관리방법 발표

2월 5일, 중국공연산업협회는 ‘공연산업 연예인 종사자 자율관리방법

(演出行业 演艺人员从业自律管理办法)’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음악·연극·무용·곡예·기예 등  

공연활동 종사자는 해당 ‘방법’이 규정한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공연산업회원 단체에 의해 일정기간 활동을 제한받는다. 해당 ‘방법’은  

공연자의 음란·도박·폭력·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나 민족문화 훼손 행위, 영리성 공연에서 립싱크로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협회는 규범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문화보, 2021.2.8.)

도서관협회, 사회 필수 기관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 재고

지난 12월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대다수의 도서관이 폐쇄되었으나,  

이는 도서관법 위배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보건당국은 권고를 철회하고  

도서관을 재개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이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위원회,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지원 제도

스웨덴 예술위원회의 3차 예술위기 지원금 신청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지원 금액은 5억 5천 크로나(약 732억 원)이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단체에 1억 5천 크로나(약 200억 원),  

문화생활 특별활동에 4억 크로나(약 532억 원)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웨덴 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학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2천 3백만 크로나(약 30억 원)로 증액했다.  

문학 부문에 950만 크로나(약 12억 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1,000만 

크로나(약 13억 원), 스웨덴 문학과 희곡 번역에 150만 크로나(약 2억 원),  

문화 잡지 부문에 220만 크로나(약 3억 원)가 지원된다. 스웨덴 예술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출판물이 유지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고 밝혔다.
(출처 : Sveriges Museer, 2021.1.13. / SVT, 2021.2.11.)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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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문화정책 컨퍼런스 ‘시민과 문화 2021(Folk och Kultur  

2021)’1에서 발표된 스웨덴 도서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도서관만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운영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단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자체도 있기에  

발생한 격차라고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학습공간이자  

인터넷과 프린트 이용이 가능한 장소였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폐쇄는  

공간 이용과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접근성과 불평등의 관계가 도서관이 사회적 기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출처 : Sveriges Radio, 2021.2.10.)

NSW주, 예산절감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구조조정 결정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이하 NSW주)는 예산절감을 위해 오는 3월 12일 

까지 예술지원, 문화유산, 원주민 커뮤니티, 주정부 대형 문화프로젝트 기관 

등에 자발적 명예퇴직을 신청 받는다. NSW주 공공서비스 책임자인  

팀 리어든(Tim Reardon)은 예산의 ‘불가피한 효율성 축적(Necessary efficiency  

savings)’이라는 명목으로 국무부와 내각에 걸쳐 신청자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NSW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160억  

호주달러(약 14조 원)의 적자를 보고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조조정이 제시된 것이다. 오페라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안 뮤지엄, 뉴사우스

웨일즈 아트갤러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번 계획에 최대 8백만 호주 

달러(약 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예술계는 예술영상문화국(Create NSW)의 구조조정이 보조금  

관리 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보조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NSW주 공공서비스협회(Public Service Association of NSW) 

스튜어트 리틀(Stewart Little) 사무총장은 ‘자발적이든 아니든 구조조정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며 이 역할들이 대체되지 않는다면 NSW주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The Sydney Morning Herald, 2021.2.3.)

미술 전시회 지원 계획 발표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 전역의 미술 전시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2차 

호주 비전 프로그램(Vision of Australia program)2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본 프로그램은 캔버라, 뉴사우스웨일즈, 노던 퀸즐랜드 등 호주 전역에  

진행되는 9개 프로젝트에 100만 호주달러(약 9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12차 프로그램 신청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가능하다.
(출처 : 호주 연방정부, 2021.1.22.)

호주

2 호주 비전 프로그램

(Vision of Australia 

program)  

: 코로나19로 타격입은  
문화창조 분야의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호주 전역의 다양한  
전시회 기획과 참관에  
매년 약 240만 호주달러
(약 21억 원)를 제공한다.

1 시민과 문화2021 

(Folk och Kultur 2021) 

: 스웨덴 문화정책에 대한 
컨퍼런스로, 스웨덴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문화생활 촉진과 문화 관련 
지식 전파,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부터  
매년 2월에 에스킬스투나
(Eskilstuna)에서 개최되었
고, 2021년 세미나는  
2월 10일~12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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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문화예술 지원 정책

일본 정부는 3차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행사 동영상의 해외 발신 비용과 감염방지 활동 및 행사 개최비용 보조사업 

등에 약 770억 엔(약 8,000억 원)을 책정했고 추경안은 1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콘텐츠의 글로벌 수요창출 촉진 사업’에  

401억 엔(약 4,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공연은 유료 온라인 전송 혹은  

온라인상의 수익기반을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재공연이나 관련 시스템 정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공연 당 비용의 50%, 최대 3,000만 엔 

(약 3억 원)이다. 

문화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250억 엔(약2,600억 원)을 문화예술단체 규모에 따라 2,500만 엔(약 2억  

6,000만 원) 상한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미술, 노가쿠, 가부키,  

만담, 다도, 꽃꽂이, 바둑, 장기 등 약 4천여 개의 소규모 단체와 약 400여 개의  

중급 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단체는 예술단체 간의 협력 강화,  

미방문 지역이나 시설에서 행사 개최, 온라인을 통한 배포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지원 사업에는 문화시설의 감염방지를 위한 환경정비  

보조사업(50억 엔, 약 520억 원)과 전국규모 단체공연 보조사업(70억 엔,  

약 730억 원)도 포함된다.

일본

영화관·공연장 단기간 운영재개 허가

폴란드 문화유산부는 2월 12일부터 위생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화관, 극장, 공연장 등의 운영 재개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 지침은  

관객석의 50% 이하 착석, 관객의 마스크 착용, 상업 활동 불가를 포함한다.  

우선 2주간(2.12.~2.26.) 운영을 허가하며, 정부 위기관리팀은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을 모니터링해 향후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허가 

기간 내 문화기관 운영은 기획자나 설립자 등 기관 운영자의 결정에 따르며, 

운영 기관의 업무원칙은 근무 인원에 따라 해당 법률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부는 곧 문화기관 운영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DDMA+W 원칙2 -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세요(Chroń 

siebie i bliskich – stosuj zasadę DDMA+W)’ 캠페인을 소개했다.
(출처 : 폴란드 문화유산부, 2021.2.5.)

폴란드

2 DDMA+W 원칙: 
Dystans(거리 유지), 
Dezynfekcja(손 소독), 
Maseczka(마스크), 
Aplikacja(STOP COVID–
ProteGO Safe, 코로
나 예방 어플리케이션), 
Wietrzenie(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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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과 문학 발전을 위한 란차게 문학상 시상

지난 1월 31일 란차게(Rancage) 문학재단은 온라인 시상식을 통해  

<제33회 란차게 문학상> 수상자 6명을 발표했다. 란차게 문학상은 인니의  

대표 문학상 중 하나로, 지방언어와 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인도네시아 문학상이다. 본 시상식은 1989년 순다어 문학상을 시작으로  

1994년 자바어 문학상, 1998년 발리어 문학상, 2008년 람풍어 문학상 등으로 

확대됐다. 문화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718개  

지방언어 보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방언어 문학작품의 표준어  

번역도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Republika, 2021.2.2.)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관련 법안 개정 – 문화예술기관 민영화 금지, 출판업 진흥

지난해 11월 2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 문화예술에 관한  

카자흐 공화국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문화예술 관련 준정부기관은 추후 민영화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기록물과 통계 관리 기관인 카자흐 도서관리소가 국가기관 지위를 획득하고 

문학작품 원고료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과 콘텐츠  

관련 추가법안 채택을 준비하고, UN과 ‘알마티 UNESCO 국제문화교류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 2021.1.15.)

카자흐스탄

국제 여성의 날 기념, ‘8M 시각 미술상’ 개최 발표  

문화부는 여성·젠더·다양성부 엘리자베스 고메스 알코르타(Elizabeth 

Gomez Alcorta) 장관과 함께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예술가,  

성소수자(LGBTI+)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8M 시각 미술상(Premio 8M)’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립미술관의 여성 예술가 작품은 20%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문화부 장관의 언급을 포함해,  

문화예술계가 앞장서 남성 중심적인 구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고상 수상자 8명에게는 각각 50만 페소 

(약 63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 작품은 CCK 문화센터의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출처 : 연방 문화부, 2021.1.21.)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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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 도서관 기금 관리 예정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도서관(기금)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바딤 두다(Vadim Duda) 국립도서

관장은 “러시아 도서관(기금)과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자원, 역량, 전문가  

공동 관리는 도서관의 현대적 도서 생태계 정비와 디지털화에 기여하며,  

러시아 도서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독서 매커니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러시아 도서시장의 연간 유통량은 약 4천만 권으로 추산되며, 

러시아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은 도서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러시아 문화부,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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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

독일 제7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3월과 6월에 분산 개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국제영화제(Berlinale)가  

코로나19로 인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정과 방식을 변경해 개최한다.  

2월 11일~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71회 영화제가 3월과 6월로 연기된  

것이다. 연방문화미디어부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장관과  

베를린 국제영화제 마리에트 리센빅(Mariette Rissenbeek), 카를로 차트리안

(Carlo Chatrian)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를 ‘3월 산업 이벤트’ 와  

‘여름 스페셜’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3월 산업 이벤트’에는 본래 영화제 기간 동안 열렸던 ‘유럽 영화 마켓 

(European Film Market)’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심사와 수상작 발표를 할 예정이다. ‘Berlinale 공동 제작 시장’, ‘Berlinale 

Talents’, ‘World Cinema Fund’도 함께 개최된다. 이후 영화상영회 행사인 

‘여름 스페셜’은 6월 9일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10개의 장소에서  

수상작들을 포함해 선정된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출처: 독일연방 문화미디어부, 2021.02.01.)

문화행사의 온라인 전환속에 

전면개방을 위한 사전 준비 병행

제 7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출처 : 베를린국제영화제 공식 누리집, https://www.berlinale.de/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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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라이브 공연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안전조치

영국의 라이브 공연 주최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를 도입한 공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옥스퍼드셔 그레이트 튜 

(Oxfordshire Great Tew) 지역의 콘버리 뮤직 페스티벌(Cornbury Music 

Festival)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도입해 7월 9일~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백신 접종 확인 혹은 48시간 내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 요구,  

입장 시 체온 측정, 손세정제 비치, 관객 정원의 50% 이하 수용, 공연자와  

관객 분리를 위한 가벽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콘버리 뮤직 페스티벌은  

약 2만여 명 정도를 수용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축제들에 비해 작은 규모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처: telegraph, 2021.2.5.)

1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월단위 정기 결제 후  
일정 기간동안 무제한으
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아동·청소년의 SVOD1 이용 급증

프랑스 미디어그룹 M6사 마케팅 계열사(M6 Publicite)와 프랑스  

최대 애니메이션 TV채널인 굴리(Gulli)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상 소비 행태를  

연구한 보고서 「Tendance Kids 2020」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수행된 본 연구는 4세~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총 900명의 아동과  

학부모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시청각 매체 이용방법이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75%는 최소 한 개 이상의 개인  

영상기기를 소유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43%, TV 32%, 노트북 30%, 태블릿 27%). 2020년 아동·청소년의  

일일 평균 영상시청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2019년의 3시간 57분에 비해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36%가 실시간 방송, 다시보기, 스트리밍, SVOD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년 전 보다 1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SVOD 서비스’ 이용이 증가했고, 구독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 관람률

(66%)이 처음으로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률(62%)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이 있는 프랑스 가구의 76%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SVOD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9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콘텐츠 부분에서 ‘SVOD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은 실시간 방송에 훨씬 

뒤처져 있으나(2020년 실시간 방송 시장점유율은 91%), 평균 시청시간 측면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 처음으로 아동·청소년이 스트리밍 플랫폼보다  

SVOD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SVOD 서비스 이용 증가는 실시간 방송이나 다시보기 이용의 감소가 아니라, 

기존 이용에서 SVOD를 추가로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M6 Publicité, 2020.12.15.)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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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온라인 공식계정 정보관리규정 개정판 발표

1월 2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인터넷 사용자 공식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개정판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번 개정은 공식계정 플랫폼과 

계정 운영자의 책임, 콘텐츠 심사 시스템 등 콘텐츠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등이 추가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식계정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검측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독 수, 이용자 관심도, 열람 수, 공유량 등의  

데이터 조작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공식계정 운영자는 다수의 플랫폼 

계정을 생성해 동일한 콘텐츠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허위데이터 생성,  

여론조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출처 :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2021.1.22.)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는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플랫폼 ‘101 아카데미(101 Academy)’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과학·스포츠·원예·동물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하는  

본 채널은 새로운 지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상을 게시할  

계획이다. 향후 쌍방향 온라인 프로그램인 ‘vis-a-vis +01’ 시리즈도 추가될 

예정이다. ‘vis-a-vis +01’ 시리즈 중 온라인 스포츠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댄스,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피트니스, 힙합 댄스 등 총 8가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ZOOM)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2021년 1월~3월에 운영 

예정이고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료는 1인당 20 홍콩 달러(약 3,000원)이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중 대형 문화행사에 대한 참가자 인식 조사

2021년 1월 네덜란드에서는 16세~35세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대형문화행사 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대형축제에 참석하기 위한 방역조치에 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착 시 이름과  

번호를 남김(88%)’, ‘입장 시 체온 측정(87%)’, ‘현장에서 빠른 테스트 실시

(76%)’, ‘사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3%)’, ‘예방접종증명서 지참(61%)’  

등의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제 기간 동안 특정 규칙에 대한 준수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서트 중 함께 노래하지 않는 것’에는 20%만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공연 중 한 곳에만 머물 것’에는 39%만 응답했다. 응답자 중 32%는 

‘2022년까지 대형축제 참가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 22%는 ‘올해(2021년)  

다시 대형축제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출처 : Festileaks, 2021.1.15.)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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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8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콩, 영국, 대만 아동도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 ‘아동도서 작가와의 만남’도 개최  

예정이다. 101 아카데미는 그 외에도 가상 박물관 관람, 식물공원 온라인  

투어, 과학박물관 공예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101 Academy

(출처 :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 공식 누리집)

인니영화공사, 영화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인니영화공사는 인니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금융지원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다양한 투자를 위한  

사업계획과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니영화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와 국내외 유통망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영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인니영화시장의 규모를 1조 9,700억 루피아(약 1,556억 원)로 추정하고,  

공사의 지원 규모는 전체 영화시장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onton, 2021.2.9.)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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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스포츠연맹, 세계 놀이의 날 1을 맞이해 유아청소년 운동의  

중요성 강조

독일 청소년스포츠연맹(Deutsche Sportjugend)은 5월 28일  

‘제14회 세계 놀이의 날(Weltspieltag)’을 준비하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체육교육의 핵심이자 건강한 성격 형성과 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독일 청소년스포츠연맹 미하엘 라이엔덱커

(Michael Leyendecker) 회장은 “우리는 2021년 ‘세계 놀이의 날’을 지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운동과  

놀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독일 올핌픽스포츠연맹, 2021.1.21.)

독일

3. 체육

1 세계 놀이의 날

(Weltspieltag):  
2008년부터 독일  
아동기금(Deutsche 
Kinderhilfswerk e.V.)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함께 
놀면서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활동적  
놀이를 장려

일본 무관객을 고려한 도쿄올림픽 개최 타협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개최 강행에서  

타협안으로 조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중지’,  

‘무관객’, ‘일본내 거주자 한정의 유관객’, ‘2024년으로 재연기’, ‘2032년 개최’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중지’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직위 모리 요시히로 위원장은(2.12. 사임)  

무관객 개최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IOC 토마스 바흐 

(Thomas Bach) 회장도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3월 25일에 후쿠시마 축구시설 J빌리지에서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식은 무관객 개최로 조정 중이다. 성화봉송은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입장제한을 두면서 일반관객도 입장시키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긴급사태선포와 일본 내 감염 확산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성화봉송 기간 중 감염확대지역은 공공도로에서의 관람도 자숙해 주기를  

호소할 방침이다. 성화봉송 지역에 긴급사태선포 등 감염상황이 악화 될  

경우 사람이 달리는 봉송은 하지 않고 성화만 가져 오는 행사를 실시하고,  

다음 지자체로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처 : 스포츠 호치, 2021.2.2./ 일간스포츠, 20221.2.2.)

녹색당, e스포츠 장려를 위한 추가조치 촉구

녹색당 스포츠정책 대변인 모니타 라차르(Monika Lazar)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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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셔널리그 3~6단계 클럽에 1천만 파운드(약 158억 원) 긴급 지원

영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겨울스포츠를 위해 조성된  

3억 파운드(약 4,800억 원) 규모의 ‘겨울철 스포츠 서바이벌 패키지(Sports 

Winter Survival Package)’의 일환으로 내셔널리그(National League)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셔널리그 3~6단계 클럽은 영국의 축구재단(Football 

Foundation)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클럽이 포함된 단계에 따라 

7,500 파운드(약 1,200만 원)에서 27,000 파운드(약 4,200만 원)까지 지원가능

하며 이를 통해 잉글랜드의 약 850개 축구 클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영국 문화부, 2021.1.27.)

이탈리아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령 승인

2019년 이탈리아 정부는 스포츠 관련 위임법을 승인해 ‘스포츠 및  

건강 공단(Sport e Salute SpA)’을 설치하고,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  

기능을 축소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탈리아올림픽  

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참가 금지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 지난 1월 26일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의 자치권과 자유성을 보장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이번 법령 승인으로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 165명을 확보했고, ‘스포츠 및 건강 공단(Sport e Salute SpA)’에게  

이양되었던 부동산(포르미아·티레니아·아쿠아 아체토사 트레이닝센터, 포로  

이탈리코 시설)을 반환 받았다. 정부는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령의 승인에도 ‘스포츠 및 건강 공단’의 기능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연정합의시 향후 e스포츠를 클럽·협회  

권리를 보유한 독립적 스포츠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로부터 e스포츠 장려를 위한 추가조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은 

“e스포츠는 스포츠 자율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2019년 FIFA, NBA 등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은 ‘eSport’로, 리그오브레젠드, 카운터스트라이크  

등의 게임은 ‘eGaming’이라고 구분하며 후자는 스포츠가 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 Saarbruecker-Zeitung,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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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체육분야 종사자에게 전폭적인 임금 지원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2월 3일 「카자흐스탄 생활체육 및 스포츠  

분야 발전을 위한 2020-2024 전략」을 통해 체육분야 종사자의 장기적인  

임금상승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체육고 교사, 체육전문대학 교수 등  

스포츠 전문 교육인력과 반(反)도핑연구센터, 스포츠분석센터, 국가대표  

코치진 등 체육 전문인력의 임금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체육교육기관 교수와 교사의 보충강의, 특별강의 수당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 2021.2.3.)

카자흐스탄



24 Ⅰ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Vol. 13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관광산업 재개를 위한 신호등 시스템 전략

독일관광협회(DTV)는 독일 관광산업 재개에 대한 관점이 담긴  

「독일 관광 안전 여행 전략」을 발표했다. 협회는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주민 10만 명당 7일간의 신규 감염 발생건을 기반으로 하는 신호등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신호등 시스템(Ampelsystem) 전략은 교통 신호등과 같이 3단계에 따른 

관광산업 재개 조치이다. 녹색 신호등은 주민 10만 명당 7일간 확진자수가  

최대 35명으로 엄격한 위생조치 준수 아래 모든 지역에서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 노란 신호등은 주민 10만 명당 7일간 확진자수가 35명 이상으로 특정한 

요구사항 아래 재개하며, 주민 10만 명당 7일간 확진자수 50명 이상은 빨간 

신호등으로 대상 지역에의 관광 관련 산업 활동이 즉각 중단된다. 또한  

신호등 시스템은 예방 접종, 테스트, 후속 조치, 보호·위생 조치라는 4가지  

요소로 보완될 수 있다. 즉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더 많은 테스트가 가능해 

지며, 확진자 추적이 원활할수록 관광산업 재개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독일관광협회 라인하르트 마이어(Reinhard Meyer) 회장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독일 관광산업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광범위한 원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제 엔진인 관광산업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  

“독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300만 명 노동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Destinet, 2021.2.3.)

독일

4. 관광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관광부, 2021년 관광업 재개를 위해 3천만 유로 추가 지원

네덜란드어권(플랜더스) 관광부는 2021년 관광 부문의 재개를 위해  

3천만 유로(약 405억 원)를 추가 지원했다. 이는 관광기업가들을 위한 투자이며,  

관광기업가는 최대 20만 유로(약 2억 7,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어권 관광부는 관광 부문의 회복에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관광 회복과  

재개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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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상담소 ‘Rap op Stap’, 브뤼셀 중심에 100번 째 사무소 개설

‘Rap op Stap’은 개인 예산에 맞추어 여행, 여가활동,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즐기도록 지원하는 휴가 상담소이다. 특히 빈곤층의 휴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며, 별도의 가입 없이 누구나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Rap op Stap’은 2008년 하셀트(Hasselt)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네덜란드어권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Rap op Stap’의 네트워크는 약 1,800개의  

사회기관 파트너와 600여개의 관광 파트너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주민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2020년에는 당일 여행과  

휴일 예약의 22.5%가 ‘Rap op Stap’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네덜란드어권 관광부는 모든 사람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2001년  

‘휴가참여센터’를 설립했고, 2014년 ‘모든 사람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Everyone Deserves Vacation)’라는 슬로건 하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휴가  

장벽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어권 관광부는 ‘Make 

2020 Great Again’이라는 모금행사를 개최, 약 24만 유로(약 3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빈곤 아동들의 휴가에 쓸 예정이다. 
(출처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관광부, 2020.12.29./2021.1.19.)

상환기간을 5년으로 지정했다. 5년 동안 일반관광기업은 지원금의 75%,  

사회관광기업은 지원금의 60%만 상환하면 된다. 한편, 네덜란드어권  

관광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업계가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스템, 인프라 조정, 디지털화 등을 강조했다.
(출처: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관광부, 2020.12.23.)

산타마리아 밸리, 2박 이상 숙박 시 관광비 100달러 지급미국
$100 Stimulus

(출처 : santamariavalley.com)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현금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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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진흥책이 등장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타마리아 밸리 관광국은  

2월 4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산타마리아 밸리 지역에서 2박 이상을  

숙박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비 100달러(약 11만 원)를 지급한다. 선착순  

500명 한정이고, 와인과 바비큐는 물론 다른 물품구입 등 지역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출처 :  FOX26 NEWS, 2021.2.2.)

관광·이벤트 업계의 코로나19 영향 연구 지원

스웨덴 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인 틸백스트베르켓

(Tillväxtverket)은 관광·이벤트 업계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스웨덴 관광업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이다.  

총 3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8건이 지원받았다. 본 연구  

프로젝트들은 1년간 이벤트, 관광지 방문객들이 받는영향에 집중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광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체험관 이벤트 관련 연구인 ‘미래의 이벤트 관광 - 코로나 시대  

이후 소비자의 동력과 요구’는 37만 5천 크로나(약 5,000만 원)를 지원받아,  

전염병이 이벤트·관광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방문객들의 

소비와 참여 원동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 Turismnytt, 2021.1.22.)

숙박업계 매출액 전년대비 절반 수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스웨덴 숙박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3월~12월 기준) 스웨덴 숙박시설 투숙객은  

약 4,3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36%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외국인 숙박객은 약 5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또한  

2019년에 비해 투숙객의 1박 평균 숙박 비용이 낮아지면서 숙박일 수보다 

숙박 소득의 감소폭이 크다. 호텔 숙박은 약 2,2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수입은 129억 크로나(약 1조 7,200억 원)로 51% 줄어들었다.  

그 외 상업용 숙박시설의 매출은 168억 크로나(약 2조 2,300억 원)로 47%  

감소해 스웨덴 전 지역에서 숙박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 스톡홀름이 있는 스톡홀름 주(Stockholms län)의 숙박 건이 

55%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출처 : Tillväxtverket, 2021.2.4.)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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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22년까지 관광부문 회복여부 불투명

지난 해, 스페인 경제의 주요 부문인 관광이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백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2021년 스페인의  

관광부문은 2020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나,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스페인 관광협회(Exceltur)는 관광부문에서 GDP기준 106억 유로 

(약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경제의 30%이상이며  

스페인 관광은 25년 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스페인 관광청 

(Turespaña) 데이터에 따르면 약 40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관광부문 실업이  

발생했다. 실업자는 호텔업계에서 26만 2,355명, 여행사 업계에서 8,876명  

그리고 기타 관광업계에서 6만 9,37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0년에 스페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6,300만 명이 감소한 2,00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관광 수익은 전년 대비  

730억 유로(약 98조 6,000억 원)가 감소한 200억 유로(약 27조 300억 원)로  

추산됐다.
 (출처 : ABC, 2020.12.29.)

폴란드 관광바우처의 사용처 확대

폴란드 국회는 관광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 목록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기존의 관광 바우처는 1박 이상의 숙박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당일 여행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폴란드 정부는 바우처 활용을 확대해 참여 기업의 수가 증가하길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 개발부 구트모스토브(Andrzej Gut-Mostowy) 차관은 학교나  

사회단체가 시내 관광이나 관광 명소 방문, 자연 관광을 계획한다면  

본 바우처를 이용해 숙박 없이 당일 관광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폴란드 관광바우처 데이터베이스에는 1만 8천여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숙박, 여행, 관광 명소, 여행사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폴란드 관광공사 

(POT : Polską Organizację Turystyczną)를 통해 등록 가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실라흐타(R. Szlachta) 관광공사 사장은 관광  

데이터베이스가 휴가를 계획하고 특정 지역에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폴란드 관광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 폴란드 개발부,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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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관광 사업자와 가이드 지원

이탈리아 문화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손실을  

입은 동굴 유적지 관광분야 사업자들을 위해 200만 유로(약 27억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관광 가이드를 위해  

지급된 4,500만 유로(약 608억 원)의 지원금 외에도, 행정오류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가이드를 위해 추가 지원금 24만 유로(약 3억 3,000만 원)를  

배정했다.

이탈리아

외국인 입국 시 관광세 부과

관광체육부 피팟(Phiphat Ratchakitprakarn) 장관은 관광지 개발과  

외국인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목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입국 시  

1인당 300바트(약 11,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광세는 개정된  

관광정책법에 따라 작년부터 논의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중단됐다. 

최근 국가관광정책위원회가 논의를 재개해 금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시행일자 등 세부내용은 추후 관보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출처 : Bangkokpost, 2021.1.15.)

문화부, 태국관광을 위한 ‘트레저 트립’ 출시

태국문화부 문화진흥국 나컨차이(Chai Nakornchai)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삶의 방식 적응과 태국 문화 전파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태국적인 삶’ 정책의 일환으로 트레저 트립(Treasure Trip)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트레저 트립은 주요 관광지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며, 지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유명 식당, 숙소, 사원, 박물관,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트래저 트립 방콕(Treasure Trip Bangkok)과 트래저  

트립 파타야(Treasure Trip Pattaya)가 서비스 중이다. 또한 공중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해, 위험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 현황, 코로나 확진자수, 병원과 격리시설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출처 : Siamrath, 2021.2.7.)

태국

일본 2020년 숙박업 파산, 전년 대비 57.3% 급증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2020년 숙박업 도산 동향」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숙박업체 도산 건수는 총 118건으로 전년 대비 57.3% 급증했고,  

100건 이상의 기록은 2013년 이후 7년만이다. 도산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 

(79건, 전년 대비 +61.2%), 적자 누적(22건, 전년 대비 +22.2%) 등 대부분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산(101건)에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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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55건(전체 46.6%)으로, 요식업(16.3%)이나 의류 관련(16.0%) 등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쿄상공리서치는 “단체여행 등 국내여행자 감소로 실적이 침체된  

숙박업계가 인바운드 수요로 실적 회복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바운드  

수요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업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 금융기관의 긴급 융자제도 등으로 유지한 기업들도  

긴급사태선언으로 더욱 심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 전망했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관광부문 지원 실적과 향후 5개년 계획 발표

문화체육부 악토티(Aktoty Raimkulova) 장관은 2020년 상반기  

주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관광산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관광부문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부 실적과 향후 5개년 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장관은 관광부문에서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하며,  

관광부문 국가보증 채무의 연 이자율 6% 통합, 대출상한액 증가,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감면 혜택, 대출금상환 기한 연장 등 재정부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관은 2025년까지 약 17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약 4억 달러(약 4,5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광·서비스 시설 건설부문 민간 투자비용의 최대 10% 상환

• 여행사가 외국인 여행객 유치시, 여행객 1인당 약 40달러 

(약 45,000원) 지원

•행정구역별 공용화장실 관리비용 1개소 당 약 240달러(약 27만 원) 지원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1.18.)

러시아 백신 접종에 따른 2021년 관광수요 전망

러시아 대형여행사 TUI는 2021년 관광수요의 회복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량의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반기 안에  

관광업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TUI는 특히 3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경우 여행상품 

조기 예약판매를 시작하면 3월~5월 동안의 여름 여행상품 판매량이 2019년의  

5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출처 : 러시아여행업협회,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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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10개 관광마을에 대한 가상투어 진행

관광창의경제부와 창의경제위원회는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의 10개 관광마을을 가상투어(Virtual Tour)하는 ‘Virtual 

Indonesia–Hidden Paradise’ 사업을 발표했다. 본 가상투어는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마을을 

소개하며,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주말에 유튜브 채널(Persona 

Indonesia)에서 방영된다. 관광창의경제부는 문화·관광 관련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2024년까지 244개 관광마을의 개발과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Antaranews,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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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영상 관련 신규 등록기업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중국

5. 문화체육관광통계

최근 10년간 중국 영상 관련 신규 등록기업 수 (단위: 만)

최근 3년간 중국영화시장 
전체 박스오피스 (단위: 억 위안)

최근 3년간 수입영화  
점유율 변화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치차차(企查查)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63만 8,000여 개의 영상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  

신규 등록기업 수는 11만 9,000여 개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  

이 중 2분기에 등록된 기업 수가 3만 6,000여 개로 가장 많았다.
(출처 : bjnews, 2021.1.18.)

endata가 발표한 「2020년 중국영화 연도보고」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영화시장 박스오피스는 204억 1,700만 위안(약 3조 6,000억 원)으로  

2019년 기록인 642억 6,600만 위안(약 11조 2,000억 원)보다 68% 감소했다.  

수입영화

중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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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박스오피스 총 204억여 위안

642.66

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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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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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스오피스 기록은 2013년 217억 6,900만 위안(약 3조 8,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영화가 대폭 감소해  

중국영화의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84%를 기록했다.
(출처 : China Film, 2021.1.19.)

2020년 월별 애니메이션 제작 분포

2020년 중국 TV애니메이션 제작등록 작품 수 총 571편

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 발표한 공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제작등록을 마친 중국 TV애니메이션 작품은 총 571편으로 2015년의 약 4배 

수준이다. 해당 작품들 중 동화가 207편(36%), 교육이 184편(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처 : The Paper, 2021.1.28.)

최근 3년간 중국 TV애니메이션 등록제작 및 발행 작품수

제작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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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TV애니메이션 등록 현황(분포)

동화

교육

공상과학(SF)

현실

역사

신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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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영화, 세계 최장 거리의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잇다

  2.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활용한 박물관의 공공이익 정량화 방안

  3. 코로나19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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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세계 최장 거리의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잇다

:  제7회 부에노스아이레스  

온라인 한국영화제를 돌아보며

글
 조

문
행

 주
아

르
헨

티
나

 한
국

문
화

원
장

작년 2020년은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고히 알린 역사적인 한 해로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영어권 영화의 주요부문 4개 부문의 수상이  

충격적인 것은 비단 개최국 미국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먼저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2회, 음악상을 수상한 다수의 이력과 

중남미 최고권위의 마르델 플라타 국제영화제를 보유,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부 보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자국의 영화제작  

시스템을 갖춘, 중남미 영화 강국으로서의 자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그러나 한국의 오스카상 싹쓸이는 그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연일 봉준호 감독의 얼굴이 전면에 실린 후속 보도의 요지는  

한국영화에 대한 칭찬을 넘어선 존경의 의미가 짙은 느낌이었다.

영화 <기생충>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 1월 23일 전국에 개봉되어, 

주재국 2020년 전체 박스오피스 흥행 5위(382,273명 관람)를 기록했다. 이후  

VOD 서비스와 넷플릭스 방영까지 합한다면, 한국영화로는 2017년 개봉해  

130,203명 관람객을 동원한 <부산행>의 몇 배를 상회하는 관람 수로 아마  

역대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으리라. 한국영화의 대외적인 성공으로 시작한 

2020년 한 해, 문화원은 ‘한국영화’에 보다 몰입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행사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사업 가능성 타진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여  

연방정부와 공동 개최하는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 이는 개원 이래 현재까지 

누적된 영화분야 문화교류의 큰 결실이다.

 

한-아르헨 정부 협력의 한국영화제

영화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좋은 매개가 되므로, 우리에겐 콘텐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한국어 학생들과 한류 팬들은 매년 한국영화제를 손꼽아 기다린다.  

세계 최장 기간의 자가 의무격리 시행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들이  

집에서 문화생활에 필요한 콘텐츠의 자체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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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수 영상콘텐츠를 보유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지  

공공온라인영화플랫폼 Cine.ar 활용한 최초의 온라인 한국영화제를  

공동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행사는 여러모로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일단 자국  

영화를 수월히 배급하기 위해 출범한 공공온라인영화플랫폼 Cine.ar은  

한국영화제를 위해 전례 없는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 콘텐츠를 게시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영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단연  

최초였다. 그런데 자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예외적인 사안을 만들면서까지 어떻게 우리의 협력 제안을 수락했을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한국영화의 세계적인 성공과  

현지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높은 인지도, 긍정 이미지에 대한 반향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김이  

주요했다.

연방정부 문화부 그리고 산하 협력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대다수  

영화계 출신이라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다.  

주재국의 문화를 관할하는 문화부의 장관 트리스탄 바우어(Tristan Bauer, 

2019.12~현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영화제 개막식 내 축사를 통해  

“세계적 위상의 한국영화를 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하며 영화감독 출신으로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을 극찬한  

국립미술관 안드레스 두프랏(Andres Duprat) 관장 또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  

출신으로, 재작년 한국영화 10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한 후 이번 행사에  

자진해서 참여 요청했다. 이렇듯 문화부 내 포진한 아르헨티나 영화계  

출신의 고위급 인사들은 한국영화의 든든한 후원자로 협력에 응해주었고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온라인 개최인 만큼 행사 포맷의 변화가 필요했다. 기존 상영 기간을  

1주에서 3주로 확대했고, 상업영화는 물론,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독립 장편

영화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총 20편의 다양한 한국영화를 소개해  

현지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개막식, 대중강연, 

영화포스터 전시, 공모전, 영화퀴즈쇼 등 우리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총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영토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행사의 공간적,  

물리적 확장 가능성을 엿보았다. 관람 16,048명, 연계행사 12,568명으로  

총 28,616명이 참여하여 작년(4,074명) 대비 참여자가 대폭 증대(602.41%  

증가)된 성과를 기록, 첫 온라인 한국영화제는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현지 한국영화의 성장, 그리고 현재

  사실 10년 전만 해도 현지에서는 자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에 밀려,  

우리 영화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영화관에 

1년에 최소 2편 이상이 현지 배급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전역에 개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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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 높아진 위상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10년 만에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일까?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김기덕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영화는 비로소 작품성을 바탕으로 한  

‘웰메이드 영화’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영화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  

이는 영화계와 평단만이 아는 사실이었다. 이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조력이 없었더라면, 콧대 높은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영화’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현재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K-POP이 현지 어린 한류 팬들이 주도한 한류 붐으로 현지에  

알려졌다면, 한국영화는 영화계, 언론인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매년 한국영화 

홍보의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원이 7년간 지속해 온  

한국영화제는 현지 상업영화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영화를 소개하여, 매년 행사 규모와 관객 도모의 점진적 성장세와 함께 

현지 내 한국영화의 인지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현지 영화계의 제안으로 양국의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한국영화제 

개최를 성사시킨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와의 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베니스, 칸, 베를린 등과 같이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공인 인증한  

경쟁 영화제인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KOFIC)-

국립영화영상위원회(INCAA)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2~4편의 우리 영화를 

초청하여 중남미와 세계 영화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문화원은 영화제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매년 도움에 응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영화제 주빈국  

초청으로 행사 내 한국영화행사를 개최했고, 작년은 사전 행사로 한국영화제를 

채택하는 등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독립영화를 통한 교류의 장(場)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독립 

영화제(BAFICI)는 거장으로 성장할 한국의 신예 감독과 작품 2~3편을 매년 

소개하며 현지와 중남미 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산하 도서관 등 문화예술기관 주최로 우리나라 감독의  

특별 회고 상영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민간영역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로 기억한다. 아르헨티나 영화감독협회(DAC)는 영화창작자의  

저작권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 낸 자국의 성공사례를 한국영화감독 

조합 소속 감독과 실무자에게 공유했다. 이로써 양국 영화인의 권리 증진과  

연대 행동 목적으로 민간 영역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해, 아르헨티나  

로케 촬영에 양국의 영화 스탭이 참여하며 영화인들의 교류 결과물인 영화  

<새해전야(수필름 제작)>가 한국에서 개봉한다는 소식 또한 매우 반갑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굳게 닫혀버린 영화관의  

재개장 시점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극장을 대체하기 위해  

넷플릭스 등의 OTT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어, 현지에서의 한국영화와  

방송콘텐츠의 접근 허들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타국의 콘텐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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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성, 홍보력 측면에서 동일 선상에서 평가받는 날이 도래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비롯한 영상콘텐츠의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고, 그에 따르는 문화원의 새로운 역할, 홍보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때다.

 

맺음말

이제 10년 차를 바라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돌파하여 후반 45분 역전 골을 넣은  

느낌이라, 여간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100년의 역사에서  

영화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인 ‘영화’로 현재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적 반열에 오른 쾌거이며, 문화원은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정도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예전보다 현지 언론을 통해 더욱 자주 접하게 되는  

우리 영화 소개와 평론 등의 기사를 마주할 때면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유럽 성향의 문화적 특수성을 비집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6년 처음으로 중남미 거점으로 개원해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한다. 15년 전, 아시아의 작은 국가로만 알려져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아티스트 BTS의 곡 「Dynamite」가  

아침 뉴스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영화 <기생충>이 2020년 박스오피스  

전체 5위를 거두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를 종주국으로 인식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라고 자부하며, 우리 콘텐츠의 

매력으로 현지 문화를 풍성하게 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활용한  

박물관의 공공이익 정량화 방안

원제   Guidance Note: How to quantify the public benefit of your Museum 

using Economic Value estimates - A Resource for Understanding  

the Economic Value of Museums 2020

발행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링크 https://www.artscouncil.org.uk/publication/culture-heritage-capital

본 내용은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약

본 연구는 네스타의 창의 산업 정책 및 증거 센터(Nesta's Creative Industries Policy and Evidence 

Centre)와 연구 컨설팅 회사인 시메트리카-제이콥스(Simetrica-Jacobs)가 영국 예술위원회를  

위해 진행 중인 문화의 경제적 가치 프로젝트(Economic Value of Culture project)의 일부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과 문화 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 가치 추정치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사례, 자금 지원  

신청과 같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박물관과 갤러리를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요약된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영국 재무부(HM Treasury)의  

정책 및 사업평가 지침서인 그린 북(Green Book, 2020)의 사회비용편익분석(SCBA) 방법과  

일치하며,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시장가치 이상으로 사회에 미치는 총비용과 편익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시장가치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방법 이상으로 박물관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된 방법은 상업 거래에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박물관 전체의 가치를 포함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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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문화기관들은 장소와 그 지역 사회에 광범위한 가치를 제공한다. 본 지침과  

그에 수반되는 연구는 기존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사회가 보유한 가치를  

금전적 관점에서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상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물관의 입장료가 없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면, 

방문객이 그 경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추정할 직접적인 경제적 척도는 없다. 

 

본 보고서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➊  그린 북 사회적 비용 분석(Green Book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원칙에 따라, 

가상가치(CV)와 지불의사(Willness-To-Pay)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법이  

기관의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사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➋  타지역 박물관에서 계산한 대표적인 지불의사(WTP) 값을 활용해 박물관의 연간 총  

공공 이익을 추정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는 편익이전(Benefits Transfer)  

기법1 을 이용하며, 특히 지역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해당 방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다룬다. 본 가이드는 이러한 비시장 가치를 비즈니스 사례와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사례에 적용하기 전에  

영국 예술위원회나 기타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가 혹은 경제학자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➌  마지막 영역은 평가 추정치 산출에 참고할 점검표이다. 제공된 부록은 가상가치평가법의  

수행 방법과 편익이전 기법의 예시, 관련 도서 목록을 포함한다.

 

본 가이드는 관광, 고용, 자원봉사, 상품·서비스 지출에 대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조건에서 표준시장가치의 영향을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는 문화기관의 공공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쉬우며, 본 지침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Social Cost Benefit Analysis)에 대한 그린 북 원칙을 기반으로 해당 기관이 산출하는  

공공 편익을 화폐 가치로 추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업 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추정(예 : 상이한 기관에 기초한 추정치 사용 등)

으로 인한 투자를 억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국 예술위원회가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며, 방법론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문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평가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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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익이전(Benefits 

Transfer) 기법 :  

하나 이상의 장소에 대해
추정된 경제적 가치(또는 
편익)를 다른 장소에  
적용하는 방법



코로나19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

원제  How coronavirus infected sport

발행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링크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1/659449/EPRS_

BRI(2021)659449_EN.pdf

본 내용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약

본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스포츠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스포츠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한 노력과 유럽연합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의 손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 수준이 저하되고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 우려하고 있다. 물론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으나, 정보격차로 인해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전통적인 스포츠와 e스포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추후 온라인 전용 이벤트를 개최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동제약이 오히려 야외 활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관심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

최초 발병 이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스포츠 생태계는  

극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 각국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과 유럽축구선수권 등 메가스포츠 이벤트들이 잇달아 연기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수준에서 총체적 폐쇄를 촉발시켰다. 유럽 연합에서 거의 백만 개의 스포츠 관련  

일자리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여행, 관광, 인프라, 교통, 식음료, 미디어 방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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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매업과 스포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EU-27 전체에 걸쳐 GDP 약 5천만 유로(약 676억 원)의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3% 이상이 업무 관련 관행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했으며, 67%는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주요 종목의 대형 구단은 일시적인 소득 손실에 대처할 재원을 갖추고 있지만, 자영업 코치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체육시설은 폐업 위기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의 역할이 '소프트(soft)' 정책수단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고, EU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다.  

유럽 의회와 EU 평의회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투자구상

(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CRII)과 CRII+ 외에도 유럽 위원회는 국가 원조  

규정을 완화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럽 임시 지원 기구(SURE)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분야는 선수와 팬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스포츠와  

e스포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모델을 적용해야 했다. 전미 스톡 자동차 경주 협회인  

나스카(NASCAR)는 2020년 3월과 4월에 개최한 가상 경주에 이벤트당 평균 1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축구, 농구, Formula 1은 모두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인기 있는 이벤트로  

연예인, 게임 스트리머와 경쟁했다. 그러나 e스포츠가 온전히 온라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의 대회, 이벤트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에픽 게임즈 

(Epic Games)는 2020년 포트나이트 월드컵(Fortnite World Cup)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 FIFA 20, 에이펙스 레전드 등 다른 주요 e스포츠 경기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봉쇄령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이벤트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됐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의 안정성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기장을 보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은 추후  

온라인 전용 이벤트를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부드럽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은 오히려 야외 활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봉쇄령 기간(2020년 4월~5월) 동안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봉쇄령 이후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는 봉쇄령으로 인해 등산,  

자전거 타기, 설상 운동 등 산행 활동 기회를 놓쳤다고 응답했고, 86%는 야외 활동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스포츠 주간(European 

Week of Sport)과 같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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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의 비대면화·개인화, 

변화된 일상에서의 여가문화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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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서 변화를 경험하다

2021년 2월 현재,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연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1년 이상 우리의 삶을 주도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삶에 대한 대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일하는 방식이나 일터의  

개념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 온라인의 비대면  

접촉 방식이 일상화된 것이다. 

일하거나 잠자는 시간 외에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과 ‘그 시간동안 이루어진 활동’으로  

정의되는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이 이러한 코로나19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택근무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제한되면서 혼자서 또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 멀리 이동하거나 여행하는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집 주변이나 생활권 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즉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방식과 결정이  

요구되었다.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의 코로나19 영향력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2020.4.20.)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스포츠 및 레저 활동(-67%)이나 국내여행(-72%), 

그리고 대중교통이용(-58%) 등 외부활동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독서(78%),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이용(76%), SNS 활동(73%), 온라인 음악  

청취(66%), 온라인 게임(56%) 등 온라인 활동은 모두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시로 언급되는 사례가 동영상  

앱이나 OTT 서비스 이용의 증가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월 결재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지불하는 월 결재금액이 2019년 3월  

167억 원, 4월 185억 원이었으나 2020년 3월에는  

362억 원, 4월에는 439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

외부활동이 온라인 활동으로 옮겨가는  

변화는 그 활동 자체 보다는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화보기를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동영상 앱이나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보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연건수나 영화 개봉건수 자체가 줄어들어 개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계나 영화업계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채널이나 플랫폼을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과 동영상  

제작건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달의 담론

여가의 비대면화·개인화, 

변화된 일상에서의 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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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2020.05.25.), 한국인 Netflix 월 결제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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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디지털 콘서트(600여편 공연 영상 무료 제공)’나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나이틀리 메트오페라  

스트림스(매일 공연 1편 무료 제공)’, 그리고 국제아트페어 

아트비젤의 온라인 전시장 개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의 공연작품이나 새로운 

작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공식 유투브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영회를 하거나 VR(가상현실)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전시관람 프로그램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첫 유료 온라인 

콘서트(방방콘 더 라이브)는 107개 지역에서 동시접속자 

수 75만 6천 600여명을 기록했다는 것 외에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6개 화면을 동시에 즐기는 멀티뷰  

스트리밍 시스템(Multi-view streaming system)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문화와 기술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SM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도 증강현실(AR) 

기술과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우선 온라인 공연의  

수익성 문제이다. BTS 공연이나 일부 뮤지컬에서는  

공연 스트리밍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대부분  

공연예술의 비대면 온라인 공연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무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기부를 독려하거나 시작화면에  

기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나 관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공연이나 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영상 공연이나 온라인 관람이 공연장의 현장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공감각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직접 

관람이나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영상은 

일시적인 보완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연예술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문화시설 휴관이나 오프라인 

공연 및 전시의 취소가 아니라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관객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접할 때 기존의 대면 서비스와 비교해 만족도가 유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연 영상화를 위한  

기술이나 고유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콘텐츠를 영상화

하는데 따른 한계가 지적된다. 영상으로 표현되어  

공연을 송출할 때 다양한 조명이나 색감 표현, 카메라 

위치나 앵글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관객들은 현장에서 

접하는 무대 감동이나 사운드의 현장성 이외에도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관련된 콘텐츠와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라인 공연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종합 포털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 영국에서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취소 발표와 

동시에, 공연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23개 공연

단체들의 공연, 기부, 자선행사, 정보공유를 위한  

하나의 사이트(theatresupport.info)를 구축했다.  

4월 2일부터 유튜브로 시작하는 국립극장(NT)의  

무료 온라인 공연 <Show Must Go On-line>에  

왕립셰익스피어극단(RSC)을 포함해 23개의 영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의 채널을 통해 충족시키는(One Stop Shop)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만든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여가생활에 집중하게 되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가족, 친구, 친지 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보다는 홀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향으로 여가활동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율이 2019년 54.3%에서 2020년  

60%로 5.7% 증가한 것에 반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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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5.7%에서 2020년 40.0%로 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5~19세와 20대가 74%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가 87.5%로 다른 가구에 비해 약 30%p 정도 

높았고,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인 응답자가 76.6%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낮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며,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

일수록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 변화가 있었는지에 질문한 결과,  

혼자 하는 여가활동이 ‘늘었다’는 응답이 55.4%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변화 없음’이 35.1%, 

그리고 ‘줄어들었다’는 9.5%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1인가구의 증가나 혼자 하는  

일상생활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의 증가로 인해  

여가활동을 집에서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집이라는 공간이  

거주공간이면서 운동을 하는 헬스클럽이 되기도 하고,  

쇼핑을 하는 복합 쇼핑몰이 되기도 하며,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홈 퍼니싱,  

홈 트레이닝, 수제맥주 제조기와 커피머신, 홈시어터와  

음향기기 등을 구비해 놓고 집에 있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게 된다. 집에서 하는 운동(홈트), 온라인 여행

(랜선 여행), 온라인 공연 관람(비대면 공연관람),  

온라인 쇼핑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혼자서 그리고 집에서 하는  

여가활동의 증가는 여가활동이 장소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가시간동안 ‘어디를 갈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는  

여가활동을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 이루어질 때,  

한 카드회사의 광고 문구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였고, 이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창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일하는 장소’와  

‘일상에서 벗어나 멀리 떠나는 장소’로 장소의  

상징성을 내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멀리 떠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일상에서 떠나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삶의 장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경험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환경까지 더해져서,  

여가활동은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경험이 중요해졌다.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인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경험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의 경험이 이후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가활동은 대표적인 경험재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며,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가를 통한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되어야 나의 삶에서 일상으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 흔히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고 하듯이,  

여가활동의 경험은 나의 경력으로 쌓이게 되어  

나의 삶을 기록하는 이력서에 기록된다. 전문 용어로는  

‘여가경력(leisure career)’이라고 한다. 즉 여가에 대한  

경험은 직접 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으며,  

그 경험을 지속할 때에만 경력으로 쌓여서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어 외부활동이 제한된  

현재 시점에서, 이전에 영화나 공연관람에 만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서 그 활동을 

지속하려는 동기와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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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의 경험이 적거나, 구체적인 여가활동을 일상의  

삶에서 지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 있는 시간과  

자유 시간이 늘어난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당황하게 되었다. 시간이 주어져도 노는 경험이  

없으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어쩌다 한번 가는  

여행도 못가고, 친구들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TV나 컴퓨터 앞에만 있게 될 때  

오래가지 않아서 지루함을 호소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무료 공연이나 한번 볼까”,  

“건강을 위해 집에서 쉽게 하는 운동이나 한번 해볼까”, 

“동네 산책이나 해보자”라고 새로운 활동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만,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  

것이다. 여가활동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가활동이 지속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켄 로버츠(Ken Roberts, 2006)는 그의 저서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에서, 노년기에  

사회봉사 조직에 가입된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교제 범위가 넓은 사람, 지적·예술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때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던 사람들이며, 이와는 반대로 은퇴  

이후에 여가활동이 감소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때 여가 관심의 범위가 한정되었던  

사람들이라 보고한 바 있다. 즉 개인의 여가활동은  

지속되어 온 여가경험을 통해 일상 생활에 자리 잡게 

되며, 특히 어렸을 때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보고이다. 굳이 어린 시기의 경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경험한 여가 활동을 통한 만족은 

다음 생애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시간을 보내는 방식의 변화는  

코로나 19가 끝난 다음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상황이 끝나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활동이  

일상에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사람들이 많은 

여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정말로  

필요하다.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경험의 기회와  

지속 방법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책에서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가서비스를 저렴히 제공하는 방식이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여가의  

경험을 제공하는 바우처 지급 방식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로인한 피로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코로나블루 증상이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과 고독감 등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서 또는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웃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발코니 콘서트’이다. 유럽에서는 

약속한 시간에 주민 여러 명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플래시 몹’부터  

전문 뮤지션들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우울감을 치유하고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 즉 여가활동을 통한 소통과 치유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현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박탈감이나 갈등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가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을 통한 일상성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때이다.



48 Ⅲ 이달의 담론 ┃ 디지털 혁명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3



49 Ⅳ 재외한국문화원 3월 활동계획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3

Ⅳ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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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ㅇ  글래스고 영화제 온라인 대담 [3.5.│온라인]

-  글래스고 영화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과  

<소리도 없이>의 홍의정 감독을 초청해 현지 영화관계자들과 온라인 대담 진행

ㅇ 한국 영화의 밤 [3.11., 3.25.│온라인]

-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배우가 운영하는 <반지하 살롱> 유튜브 채널에서 단편 영화를  

소개하고 감독을 초청해 온라인 대담 진행

ㅇ 한국 문학의 밤 [3.24.│온라인(ZOOM)]

-  하성란 작가의 소설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를 주제로 하성란 작가와  

재닛 홍 번역가를 초청해 온라인 대담 진행

ㅇ 온라인 김치 강좌 [3.18., 4.8.│온라인]

-  한식 전문가를 초청해 일반인 대상 온라인 김치 강좌를 개최, 현지 재료로 김치와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며 김치 문화 소개

ㅇ 하우스 콘서트 [3.25.│문화원 유튜브]

-  영국 왕립음악원 한인 연주자 조성빈의 공연을 문화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프랑스

ㅇ  무용 페스티벌 <숨(SOUM)> [2.26.~4.30.│온라인]

-   제1회 <숨(SOUM)> 무용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 

-  윤푸름 프로젝트, 지미앤잭, 정재우, 오영훈 등 젊은 무용가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현지에 소개

ㅇ  김치·김장문화 홍보 이벤트 [2.8.~4.30.│온라인, 문화원]

- K-Food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한 김치 만들기 레시피 영상을 배포

- 김치를 주제로 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개최 예정

ㅇ  온라인 문학 퀴즈 이벤트 [3.2.~3.30.│온라인, 문화원]

- 온라인으로 한국 문학 퀴즈 이벤트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문학 서적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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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ㅇ  한국문화 축제 <문학의 형태> 개최 [3.4.~3.14.│온라인]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한국문화 축제 <문학의 형태(Corps de Textes)>를  

리에쥬 시립 극장과 협력하여 개최 

- 온라인 문화체험(서예, 한지공예), 온라인 연극, 온라인 한식 강좌 개최

-  「채식주의자(12월 초연 예정)」 작가 한강, 한국 대표 소설가 황석영 등을 초청해  

한국문학에 대한 컨퍼런스와 인터뷰 진행

ㅇ  한국영화 정기 상영회  

<KOREAN CINEMA REPLAY> 

[3.5.~3.25.│SOONER]

-  벨기에 최대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인 SOONER와  

공식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상영회 개최

-  3월 상영작으로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과  

김보라 감독 <벌새> 선정

ㅇ  K-POP 팬클럽 초청 웨비나 개최 [3월 중│온라인]

-  한류 전문가 김영대의 진행으로 <BTS 현상을 말하다, 세계는 왜 K-POP에 열광하는가>

라는 한류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언론인, 한류 애호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향후 한국문화  

행사 개최의 방향 모색

ㅇ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행사 [3.23.│온라인]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일인 3월 23일에 주벨기에 한국대사와 주한벨기에 대사의  

온라인 대담 개최

-  수교 기념 홍보물 촬영과 SNS 이벤트 개최

ㅇ 어린이 태권도 강좌 [3.31.~6.20.│문화원]

-  8세 미만 어린이 1개 반, 9~12세 어린이 1개 반으로 운영

-  주재국 방역지침에 따라 12세 미만 체육활동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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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ㅇ  한국관광홍보 사진 콘테스트 ‘BEST MOMENT in KOREA’ 공개 

[3.6.│온라인]

-  한국관광 홍보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문화원 특별 누리집에 공개

-  방한 여행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 또는 다시 경험하고 싶은 순간이 담긴  

사진을 설명과 함께 직접 게시

ㅇ  한국 문학 토크 [3.3.│온라인(ZOOM)]

-  편혜영 작가의 「홀(Der Riss)」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ㅇ  차혜림 개인전 [3.11.~6.5.│문화원]

-  통일 전 베를린에 존재했던 지하 세계와 한국의 모습을 비교한 회화·설치 작품 전시

ㅇ  삼일절 특집 : SNS로 만나는 한국문화 [3.1.│SNS]

-  삼일절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과 홍보

- 대한독립만세 댓글 이벤트 개최

ㅇ 한국문화가 있는 날 – Junge koreanische Talente [3.31.│문화원 유튜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국문화가 있는 날에 맞추어 온라인 정기공연 개최

- 한국의 공연예술팀(음악/무용 등)을 공모하여 공연팀 선정

이탈리아

ㅇ 「발레 춘향」 온라인 라이브 공연 [3.26.│문화원 유튜브]

- 한국의 우수 공연을 선정하여 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연

- 3월에는 한국 고전소설을 클래식 발레와 음악에 접목 시킨 「발레 춘향」 선정

ㅇ 한국 관련 초단편 영화 K-Lab 6편 영상 게시 [3월 중│문화원 유튜브]

-  영화학교 교수와 감독지망 재학생들이 한식, K-POP, 한지, 웹툰, 태권도, 종합 분야에서 

제작한 한국 관련 초단편 영화 총 6편을 문화원 유튜브에 게시

ㅇ  <당신이 바라는 한국(La Corea che vuoi tu!)> 영상 제작·게시  

[3월 중│문화원 유튜브]

-  매월 새로운 주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이 한국의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영상 제작·게시

52 Ⅳ 재외한국문화원 3월 활동계획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3



53 Ⅳ 재외한국문화원 3월 활동계획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3

스페인

ㅇ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카날 코넥트’에 우주+림희영 작품 전시 

[3.5.~3.14.│카날극장]

-   카날극장이 주관하는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카날 코넥트(Canal Connect)’와 협력해,  

한국 키네틱 아트(kinetic art) 그룹 ‘우주+림희영’의 <Machine with Pink>,  

<Machine with Hair Caught in it> 작품 전시

ㅇ 한국 동화 구연 프로젝트 『곰 아저씨의 선물』 [3월│온라인]

-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동화 구연 유튜버 ‘베아트리즈 몬테로’와 협력해,  

온라인 한국 동화 구연 영상 시리즈 게시

ㅇ 한국공예전 <다시, 시작의 선에서> [2.17.~3.31.│온라인]

-  무형문화재 장인의 공예품과 한국 전통공예품 전시를 통해 한국의 전통 공예문화를  

소개하고, 설 명절을 비롯한 전통문화 관람의 장 마련

ㅇ 아동극 <두들팝> 온라인 공연 개최 [3.25.~4.4.│온라인]

-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스페인 봄방학 시기에 맞춰 한국 대표 아동극단 

‘브러쉬시어터’의 <두들팝> 온라인 공연 개최

ㅇ 피아니스트 손열음 협연 공연 [3.4.~3.5.│모누멘탈 극장]

-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RTVE)의 21-22시즌 공식 프로그램으로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협연 공연 개최

러시아

ㅇ  한복 소개 영상 제작·배포 [3.1.~3.28.│문화원 누리집, SNS]

-   한복의 유래와 역사, 혼례복과 장신구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

ㅇ 온라인 밈(MEME) 대회 개최 [3.5.~3.28.│문화원 누리집, SNS]

-  인터넷이나 SNS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재치있게 표현·가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선물증정 이벤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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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고전문학 특강 『홍길동전』 [3.17.│문화원 유튜브]

-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체스노코바 나탈리아 교수가 『홍길동전』의 시대 배경과 줄거리,  

홍길동전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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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 한국 정기영화상영회 [3.17.│모스키노]

-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터널(2016)> 상영회 개최

- 모스크바 코로나19 확산 제한 조치에 따라 상영관 수용인원의 최대 50% 참석 가능

오스트리아

폴란드

ㅇ  <코레아의 신부> 총보 악보집 발간 홍보 [3월 중│온라인]

-   유럽 주요 음악출판사 ‘쇼트뮤직’ 공동 발간인 <코레아의 신부> 총보 악보집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취재 지원

ㅇ  2021년 봄 학기 한국어 강좌 [3.15.~5.28.│온라인]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의 정규반과 특별반으로 구성, 총 9개 학급 운영

ㅇ  한-폴 온라인 재즈 프로젝트 : 서민진 x 라파우 사르네츠키 

[3.15.~3.26.│온라인]

-   한국인 재즈음악가 3인, 폴란드 재즈음악가 3인으로 구성된 재즈 프로젝트 그룹의  

뮤직비디오 4편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온라인으로 상영

- 실시간 온라인 패널 토크쇼 등 개최

ㅇ  CKK 한국문화 팝업(관광·영화) [1월~3월│문화원 SNS]

-   한국 관광·영화 전문 기관의 우수 콘텐츠를 문화원 SNS에 소개해, 새로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확보와 한국문화 홍보

ㅇ  2021 온라인 한식워크숍 ‘김치의 모든 것’ [3월~4월│온라인]

-   현지 유명 요리학원의 한식강사를 초빙하여 김치 콘텐츠 제작

- 김치의 유래와 관련 레시피를 온라인으로 소개

ㅇ 스타니슬랍스키 극장 온라인 강연 [3월 둘째 주│온라인]

-  ‘한국 극장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 ‘현대 한국 극장의 차별화되는 특징’ 등의 주제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기평론가 백승무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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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ㅇ  페치 한국의 날 [3.19.│페치대학·문화원 SNS]

- 한국문화 관련 강좌, 한국 음식 강좌, 한글 강의, 공연 영상 상영 등 진행

ㅇ  온라인 K-Food Academy 요리교실 : 한국의 재래시장 특집 

[3.4.~3.18.│문화원 유튜브]

- 3.4. 한약재 시장인 경동시장 소개, 한약재를 활용한 삼계탕 요리 설명

- 3.11. 축산물 전문 재래시장인 마장동 우시장 소개, 한우를 활용한 장조림 요리 설명

- 3.18. 농수산물 전문 재래시장인 가락시장 소개, 배로 만든 배숙과 배중탕 요리 설명

ㅇ  온라인 K-Food Academy 요리교실 : 한 입 특집 [3.25.│문화원 유튜브]

- 한 입 크기의 인기 한식 소개

- 소고기김밥, 참치김밥, 꼬마김밥 만드는 법 설명

ㅇ  <그 다음은, What is Next?2>시리즈① : 윤길중 <자연의 역습  

Nature’s counterattack>전 [3.15.~4.30.│THE온-ON]

- 한국 사진작가 연작기획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온라인 전시 진행

ㅇ  온라인 공연 시리즈 [3월~6월│문화원 SNS]

- 한국의 우수 공연콘텐츠를 SNS에서 상영

-  3.2. <로만콰르텟>, 3.9. <은장도>, 3.16. <비손>, 3.23. <Infinity Resonance...>,  

3.30. <4핸즈 피아노콘서트>

터키

ㅇ  제2회 문화원 서화강좌 우수학생 단체 전시 [3.3.│온라인]

- 문화원 서화강좌 수강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작품 전시·관람

ㅇ  <한류 및 K-드라마 온라인 세미나> 개최 [3.19.│온라인(ZOOM)]

-  『문화 외교와 한류』의 저자인 하제테페 대학교(Hacettepe University) 무툴루 비나르크  

교수를 초청해 <한류 및 K-드라마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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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워싱턴

ㅇ  문화원 정기 전시 <K-Art at Home> [3.5.~3.22.│문화원 누리집]

-  로빈 하 작가의 한식 만화책 『쿡 코리안』과 그래픽 노블 『올 모스트 아메리칸 걸』의  

주요 장면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작가와 작품 소개 영상을 제작·배포

ㅇ 김치 유니버스 시리즈 2편, ‘Make Your Kimchi’ [3월 중│온라인]

-  현지 유명 한식 인플루언서와 미국인 가족이 함께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제작·배포해  

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ㅇ  렉쳐 퍼포먼스 : 한인의 이민 역사와 사회  

[3.23.│우드로 윌슨 하우스 온라인 플랫폼]

-  한인 이민의 역사적 의미를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관련 영화 <미나리>와 공연작품 

<Tracings> 소개, 토론

ㅇ  렉쳐 퍼포먼스 : 한인의 이민 역사와 사회  

[3.23.│우드로 윌슨 하우스 온라인 플랫폼]

-  한인 이민의 역사적 의미를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관련 영화 <미나리>와 공연작품 

<Tracings> 소개, 토론

ㅇ  K-Cinema in DC & at Home 정기 영화 상영 [3.22.~3.28.│온라인]

-  문화원 정기 한국영화 상영회로 이번 달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 영화를 상영

미국 – 뉴욕

ㅇ  2021 아시아위크 뉴욕 특별전 <디아스포라 재미 한인작가 사진전> 

[3.17.~4.30.│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  20세기 후반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아티스트 50명의 초상을 전시 

- 디아스포라 한인 아티스트들의 역사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사 조명

ㅇ  The Waitress & The Robber: Collaboration in Two Languages  

[3.24.│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뉴욕 콘크리트 템플 씨어터와 한국의 극공작소 마방진의 공동 제작 창작뮤지컬  

「웨이트리스 & 로버」 제작 과정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

-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시차, 물리적 거리, 언어의 차이 등을 극복하며 어떻게 뉴욕과  

한국에 위치한 두 극단이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는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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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LA

캐나다

ㅇ  미주문인협회 공동 LA폭동 30주년 기념 공모전 및 문집 발간 

[3.10.~6.30.│온라인]

-  공동체 의식으로 치유하는 폭동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시, 수필, 소설 부문에 한·영 2개  

언어로 작품 모집

- 수상작은 선별하여 문집 발간(11월 예정)

ㅇ  <한식 웹툰> 공모전 [~3.8.│온라인]

-  2021년 새로운 시리즈로 진행하는 <한식 웹툰> 디자이너 공모전 개최

ㅇ  K-Story 전래동화 시리즈 『효녀 심청』 [3.26.│문화원 누리집, SNS]

- 한국의 전래동화에 현대적인 삽화와 영문 번역 제공 

- 전래동화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는 온라인 스토리텔링

ㅇ  Virtual Korea 2021 K-Performance Series [3.31.│문화원 누리집, SNS]

- 국립국악원 등에서 한국의 우수 공연을 선정하여 현지인에게 소개

ㅇ <고향문화 산책> 시리즈 : 제주문화 산책 #2 ‘자청비’ [3.24.│문화원 누리집]

-  문화원에서 새롭게 기획한 <고향문화 산책> 시리즈는 한국의 각 지방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들의 우수 공연을 선보여 지방 고유문화와 한국의 아름다운 절경 제공

- <제주문화 산책> 시리즈는 문화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파트너쉽을 통해 개최

- 3월에는 제주의 전통설화 ‘자청비’를 활용한 한은주 예술가의 1인극을 선보임

ㅇ  <2021 오픈 스테이지: 굿바이 460 파크, 함께 만드는 미래> 기획 공연 #1 : 

「위로」 [3.26.│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뉴욕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연 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계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

-  문화원 대표 기획 공연 프로그램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6개 공연 작품을  

문화원에서 촬영한 뒤, 3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한 편씩 온라인으로 상영

- 그 첫 번째로 현대적인 굿판을 선보이는 그룹 ‘사위’의 「위로」 공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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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및 김치로 만든 한식’, ‘봄철 한국 대표 음식’, ‘한국의 발효 음식’ 중 1개의 주제를  

선정해 10컷 내외의 단편 작품 제출

ㅇ  온라인 한식 강좌 [3.8.│온라인(ZOOM)]

-   캐나다 현지인 대상의 비대면 한식 수업으로, 첫 수업에서는 김치와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에 대해 수업

ㅇ  <작가와의 대화> 시리즈 [3월│문화원 SNS]

-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제작한 <작가와의 대화> 시리즈

- 3.5. 박서보 작가, 3.12. 정상화 작가, 3월 중 이 배 작가(Phi 센터와 연계)를 소개

ㅇ  한-캐 미술가 온라인 스튜디오 방문 시리즈 [3.25.│문화원 SNS]

-   캐나다를 대표하는 중견화가이자 오타와 대학 미대 교수인 유지니 작가의 스튜디오를  

온라인으로 방문, 작가의 신작 소개

브라질

ㅇ  캘리그라피와 일러스트 활용한 3.1절 홍보 [3월 중│문화원 SNS]

-  캘리그라피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국 전통 일러스트를 활용한 3.1절 홍보  

콘텐츠 게시

ㅇ 온라인 태권도 강좌 [3.10., 3.24.│문화원 유튜브]

-  태권도의 기본 동작, 발차기, 홈 트레이닝, 품새와 관련된 강좌 실시

ㅇ K-dance 온라인 강좌 [3.12., 3.26.│문화원 유튜브]

-  K-dance 온라인 정규강좌로 월 2회 업로드 예정

ㅇ 한류 커뮤니티 초청 홍보사업 설명회 [3.14.│문화원 SNS]

-  브라질 한류 커뮤니티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금년도 문화원 사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ㅇ 온라인 한식 강좌 – 이론편 [3.19.│문화원 유튜브]

-  브라질의 한식당에서 현지인의 시식과 음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진행

ㅇ 상파울루 한국 교육자 워크숍 [3.27.│문화원]

- 남미 최대 한인타운이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

- 전체 규모 조사와 한국어 교육 방법론 강연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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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ㅇ 한-멕 앙상블 꼬레아띠뜰란 문화 콘서트 [3.12.│문화원 SNS]

-  한-멕시코 앙상블 팀의 ‘꼬레아띠뜰란 문화 콘서트 – 음악 속의 한국과 멕시코 

(Concierto de fusión cultural – Corea y México en la música) ’ 공연 게시

ㅇ 한국 달력 만들기 공모전 [3.3.~4.21.│온라인]

- ‘한국의 봄’을 주제로 1~3월에 해당하는 달력 이미지 공모전 실시, 심사하여 우승작 선정

ㅇ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한국문화 [3.16.~4.9.│온라인(ZOOM), SNS]

-  혼례와 의복문화, 음식문화와 공예, 주거문화와 예술, 민화 색칠하기 등을 주제로  

온라인 공예 수업 진행

- 외부활동 제한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 참여를 권장하여 가족 간의 추억 형성

ㅇ 경상사업 – 한국어, 한식, 바둑, K-모듬 강좌 [3월│온라인(ZOOM), SNS]

-  한국어, 한식, 바둑 등 문화원 정규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

- 3월에는 ‘한국문학 번역의 이해’라는 주제로 K-모듬 강좌 실시

아르헨티나

ㅇ BTS 커버댄스 경연대회 온라인 결선 [3.27.│문화원 유튜브, SNS]

-  중남미 지역의 한류와 K-POP 애호가 대상으로 권역 내 지속적인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자 BTS 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

- 최종 결선에 오른 10팀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홍보 이벤트를 개최

ㅇ 기획 영상 <코리아 리뷰> [3.6.│문화원 유튜브]

-  도서, K-뷰티, K-캐릭터 등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와 현지인의 솔직한 평가를 담은 영상

- 제3회에는 한국의 뷰티시장과 K-뷰티 제품 리뷰 영상 게시

ㅇ 대중강연 <더욱 가까운 한국> [3.17., 3.24.│문화원 SNS]

-  매월 1~2회 한국문화, 사회 등의 이슈를 전문가들을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대중강연을 개최

- 3월에는 BTS 커버댄스 경연대회와 연계하여 주재국 내 K-POP의 세계화에 대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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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북경

ㅇ 온라인 라이브 전시 투어 [3월│문화원 SNS]

-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를 큐레이터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소개

ㅇ 온라인 한식문화 소개 [3월│온라인]

-  궁중음식(구절판), 반가음식(송이찜), 사찰음식(우엉잡채), 다식 등 한식 콘텐츠(4편)를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 추진

중국 – 상하이

ㅇ 제5기 한지향 한국문화 홍보단 출범 [3월~12월│온라인]

-  한·중 청년들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 영상콘텐츠(토크쇼, 관광브이로그, 음식, 음악,  

한류 등)를 기획·제작

-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 보급  

홍콩

ㅇ 정창섭 전시 [3.24.~4.24.│문화원 전시실]

-  단색화 주요 작가 중 한 명인 정창섭의 대표 작품 6점 전시

ㅇ 제로베이스 온라인 미술 경매 전시 [3.24.~4.24.│문화원 전시실, 온라인]

- 서울옥션 신진 작가 조명 프로젝트인 ‘제로베이스(Zero base)’ 소속 작가 5인 선정

- 홍콩 전시, 온라인 전시, 한국 후속 전시를 통해 작품 전시와 판매 진행

ㅇ 씨름 홍보행사 ‘천하장사 – 한국 씨름문화 전시’ [2.23.~3.6.│문화원]

- 한국 씨름 관련한 물품을 전시하고 강연 영상 제공

ㅇ 한국 전통 매듭 공예 온라인 강좌 [3.19., 3.26.│온라인]

- 한국 전통 매듭 전문가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한국 전통 매듭법을 소개하고 작품 제작 시연 

ㅇ 한지 홍보행사 : 천년 종이 한지(가칭) [3.24.~4.24.│문화원]

-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

- 한지 샘플 전시, 한지 공예품 전시, 한지 인장찍기체험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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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동경

ㅇ  한국영화 기획상영회 [3월│문화원, 온라인]

-  우수한 한국영화를 주제별로 기획하여 상영

- 3월은 시대극 특집으로, 3.25. <천문 : 하늘에 묻는다>, 3.31. <광대들 : 풍문조작단> 상영

ㅇ  온라인 한국문화 공연 – 한국 드라마 OST콘서트 [3.10.│문화원 유튜브]

-  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드라마 주제가를 클래식 스타일로 오케스트라 바라단(Baladin) 연주

-  한류의 원조 <겨울연가>부터 사극 <대장금>,  최근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까지 

다양한 한국 드라마 주제곡 연주

ㅇ  한국문화원 강추 유튜버 온라인 프로그램 [3월│문화원 유튜브]

- 한국 패션을 테마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가와사키 3자매’를 초대

- 가와사키 3자매와 인터뷰 진행, 한국문화 콘텐츠 소개

일본 - 오사카

인도

ㅇ  SEOUL x TOKYO with CORONA in Osaka 전시 [3.9.~3.19.│문화원 갤러리]

-  코로나19, 마스크, 한국의 거리 문화를 주제로 한 한국 신예 작가의 작품 전시

ㅇ 전인도 학생대상 에세이 경연대회 [2.1.~3.15.│우편]

-  UN의 지속가능 사회발전 목표를 주제로 한 1차 공모전 이후, 상위 100명의  

ㅇ  한국 전통 공예의 세계 1 – 한지공예(가제) [3.27.~4.9.│문화원 갤러리]

- ‘인사동 방문’을 테마로 한국의 다양한 전통공예 관람과 체험 기회

- 한일 양국 작가의 한지공예 작품 전시와 워크숍 실시

ㅇ  K-콘텐츠 동호회 V-LOG ‘코리아 히요리(한국문화를 즐기기 좋은 날)’  

[3월 중│문화원 SNS]

-  한국에 관심 있는 동호회에서 한국 영화, K-POP, 음식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한국 관련 정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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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ㅇ 2021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자 대회 [3.24.~3.26.│자카르타 내 호텔, 온라인]

-  ‘한국어 확산 관련 교육자 워크숍’, ‘한국어 교수법 웨비나’, ‘한국어·한국문화 온라인 특강’ 

등을 진행

ㅇ 3.1절 온라인 토크쇼 [3.1.│온라인(ZOOM), SNS]

-  3.1운동 관련 토크쇼, 퀴즈쇼, 태극기 그리기 등을 진행

ㅇ 한국문화 홍보 웹툰 1~4회 [3월│문화원 누리집, SNS]

- 인니 유명작가와 협력하여 매주 금요일에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웹툰 게재

ㅇ 2021 온라인 인문학 특강 시리즈 6~7회 [3.10., 3.24.│온라인(ZOOM), SNS]

- 한-인니 문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 2회 개최

ㅇ 3월 한국영화가 있는 날 [3.12.│문화원]

-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제 ‘2019 인디애니페스트’의 수상작 상영

ㅇ 3월 문화가 있는 날 ‘K-블로거 101’ [3.31.│온라인(ZOOM), SNS]

- 유명 한류 블로거를 초청해 콘텐츠 제작과 블로그 운영방법 소개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 특별 공모전 실시

ㅇ  ‘SAC on Screen’ 온라인상영회 시즌3 [3.5.~4.16.│문화원 유튜브]

- 예술의 전당 ‘SAC on Screen’ 온라인상영회 시즌3를 7주 간 매주 금요일에 시행

- 총 7개의 공연 작품(연극, 오페라, 발레, 인형극, 클래식)을 선별하여 진행

ㅇ  한류를 찾아서 [3.15.│온라인]

-   지난 전인도 K팝 경연대회(Music India) 우승자들과의 만남을 영상으로 제작

ㅇ  태권도 온라인 수업 [3.2.~3.31.│온라인]

-   주 5회 태권도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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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ㅇ K-댄스 파워업! [3.15.~3.24.│온라인(ZOOM), 문화원 유튜브]

-  IU의 「Celebrity」, EXO의 「Obsession」, TWICE의 「I can’t stop me」 안무 영상을  

게시하고,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1 댄스 클리닉 제공

ㅇ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경연대회 [3월│문화원 유튜브]

-  주재국민 대상으로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경연대회 개최

베트남

ㅇ 한복 체험 프로그램 [3월~12월│문화원 외]

-  한복 대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을 재현하는 공간 제작하고  

현지인을 위한 한복체험 기회 마련

ㅇ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 연계 한류 확산 프로젝트 [3월~12월│베트남 전역]

-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전국 30여 개의 대학에 한국문화체험 특별 교양 수업 개설·운영  

지원, 대학교 내 한국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 학교별 작은 한국문화 축제 개최 지원,  

현지 한국어 교육자 대상 전국 워크숍 개최 등 수행

ㅇ K-야구를 통한 스포츠 한류 확산 프로젝트 [3월│하노이]

-  베트남 최초 야구교육 지침서와 야구 교본 책자 제작 지원, 베트남 내 야구 붐업을 위한 

‘야구X한국문화’ 콜라보 페스티벌 개최, 영상 콘텐츠를 통한 베트남인 대상 야구 홍보  

프로젝트 등 수행

태국

ㅇ  World Heritage : Four Seasons of Baekje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시 

 [3.11.~6.30.│문화원]

- 백제의 역사, 백제역사유적지구 소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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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야금 초급 강좌 [3.3.~4.28.│문화원]

-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 초급 과정을 개설해 국악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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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ㅇ 한국의 색 전시회 [3.16.~5.16.│카자흐스탄 대통령 박물관]

- 한국의 복식과 목가구, 도자기, 한국 공예품 등 전시

ㅇ 한식 강좌 [3.5.~5.7.│온라인]

- 대사관저 요리사와의 협업으로 온라인 한식강좌 운영

UAE

ㅇ 정기 기획 전시 :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3.25.~6.24.│온라인]

- 한국의 전통 자수와 현대 자수를 온라인으로 전시

ㅇ 코리아코너 개소식 [3월│문화원, UAE대학 도서관]

-  UAE대학 도서관 내 코리아코너 개설을 알리는 개소식

- UAE대학 내 아리랑클럽에서 자체 기획한 왕실 재현 체험 행사 진행

이란

ㅇ 한-이란 양국 새해 소개 온라인 사생대회 [3.1.~3.15.│온라인]

- 이란의 새해(노루즈, 3.21.)를 맞아 사생 대회를 통해 양국 간 전통문화 소개·공유

ㅇ 한-이란 양국 우호증진 영상 대회 [3.14.~4.3.│온라인]

-  양국 간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응모

-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일러스트와 영상 제공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정보 전달

ㅇ  한식 강좌 [3월~8월│문화원]

- 생일·잔치 음식, 닭 요리, 만두 요리, 밑반찬 등 다양한 주제의 한식 요리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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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
아니아 호주

ㅇ  문화원 개원 10주년, <제주 해녀–바다의 여인들> 전시 

[3.5.~6.13.│호주국립해양박물관]

-  김형선 작가의 제주 해녀 사진 12점과 관련 물품, 영상을 전시하고 한-호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리셉션(3.30.)과 타즈마니아주 해양박물관 순회전(5.7.~6.6.)을 시행

ㅇ  한국문학 북클럽 [3.25.│온라인]

-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 저자 리사 시(Lisa See)를 초청해 대담 진행

이집트

ㅇ K-Literature Month [3월 중│온라인]

-  『82년생 김지영』의 아랍어판 출간을 계기로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조명하는 온라인 행사

ㅇ K-Lovers 발대식 [3월 중│문화원, 온라인]

-  금년도 신규 선발된 K-Lovers 대상 발대식

- 임명장을 수여하고 활동 오리엔테이션 진행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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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치스토리 시리즈 11~16회 [3.2.~3.19.│문화원 SNS]

-   김치 홍보를 위한 온라인 자료를 제작해 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김치문화 전파

- 매주 2회씩 주제별 5~10컷 내외 카드뉴스 제작 

-  11회 김장문화, 12회 김치와 김장문화의 세계화, 13회 김치꿈 해몽, 14회 왜 김치를  

만들 때 빨간색 장갑을 쓰는가?, 15회 왜 한국인들은 사진 찍을 때 김치라고 말하나?,   

16회 김치 웹툰이야기

ㅇ 한국문화의 날 : BTS 콘서트 상영 [3.18.│문화원]

- 예약한 소규모 인원을 초청해 BTS의 콘서트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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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회 앙카라 한복디자인 대회 [3월│온라인]

-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원단인 앙카라 원단을 활용한  

양국패션 교류의 기회를 마련

- 예술인에게 새로운 창작의욕 고취시키기 위해 앙카라 원단을 활용한 한복디자인 대회 개최

ㅇ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선정 [3월 중│문화원 SNS]

-  나이지리아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Big Brother Nigeria> 출연을 계기로 최근  

급부상한 K-POP 댄서 넬슨(Nelson)을 문화원 홍보대사로 계약

- 문화원 행사와 홍보 활동에 활용, 홍보대사 지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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